[bookmark: _GoBack]BR6205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후버 전 대통령의 실패 18-07-28
	트럼프 대통령은 잘 나가는 경제에 취하여 올바른 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에 관한 한 목표 없이 쏘아대는 대포 (Loose Canon) 같이 중국, 유럽 연합, 동북 아시아 제국, 및 북미 자유무역 회원국들에게까지 관세 전쟁을 선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 한답시고  세계 열방에 관세 전쟁을 감행하여 미국을 경제 공황으로 몰고 간 허버트 후버 (Herbert Hoover) 31대 대통령의 끔찍한 정책 실패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버 대통령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으로 오려는 이민을 막았었습니다. 이 두 점에 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후버 대통령의 공통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계에서나 산업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최장기 의원직을 맡고 있는 유타주 출신 오린 햇취 (Orrin Hatch) 상원의원은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관세 정책에 관해서 햇취 상원의원은 가장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상원의 단상에서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오도되었고 분별 없는 정책이다. 이런 관세 정책은 미국민의 가족과 사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감세로 얻어진 성공을 무너뜨릴 위협이 된다.”고 갈파했습니다,
	미국의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에 과도하게 넓은 해석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은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결에 부쳐서 88:11로 반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표결은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효력은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표결은 경고성 표결에 지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하여 고집을 부려 관세 전쟁을 밀고 나가면  정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결이 제출될 전망입니다. 햇취 상원의원도 그런 입안이 제출되면 즐거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4%이지만 후버 대통령 시절에는 24%였습니다. 실업률의 대소에 상관없이 관세 전쟁은 관련국 모두에게 불리하고 관련 국가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후버 전 대통령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기를 쓰고 만류할 것입니다. 유럽 연합과 북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하려는 관세를 높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도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의 견해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도하는 관세 인상 폭을 크게 낮추든지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세 전쟁을 정치계, 학계, 산업계, 모두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 
